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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저자명 식별은 학술 정보 시스템의 핵심 과제이나, 영문 중심인 OpenAlex 모델의 국내 학술 생태계 적용성에 

대한 검증은 미비하다. 본 연구는 KISTI OCEAN 데이터베이스의 2023∼2024년 논문 54,049건을 활용해 

OpenAlex 모델의 한국 데이터 적용성을 평가하고, 한국어 특성에 맞춘 7개 특성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단계적 

실험 결과, F1 점수는 0.852(v1-1)에서 0.860(v2-2)으로 향상되었으며, 정답셋 보정 후에는 정확도 0.930, F1 

점수 0.931을 달성하였다. 또한 ORCID 기반 교차 검증에서 F1 점수 0.892를 기록하여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증분적 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수작업 검증을 결합한 최적화 공정을 

제안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내 저자 183,105명을 109,205개 식별자로 그룹화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실무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Author Name Disambiguation(AND) is a critical task in scholarly information systems; however, 

the applicability of the English-centric OpenAlex model to the Korean academic ecosystem has yet 

to be fully validated. This study evaluates OpenAlex’s performance using 54,049 papers (2023-2024) 

from KISTI’s OCEAN database and optimizes seven features tailored to Korean linguistic 

characteristics. Stepwise experiments demonstrate that the F1-score improved from 0.852 (v1-1) 

to 0.860 (v2-2), ultimately achieving an accuracy of 0.930 and an F1-score of 0.931 after ground-truth 

refinement. Cross-validation with ORCID yielded an F1-score of 0.892, confirming the model’s 

reliability. Specifically, we propose an optimization process that combines incremental processing 

with manual verification to manage large-scale data efficiently. Finally, the study validates a pipeline 

that successfully clusters 183,105 author records into 109,205 unique identifiers, verifying its practical 

feasibility and scalability for Korean scholarly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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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학술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는 연구자

들에게 방대한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였

으나, 동시에 ‘저자명 중의성(Author Name 

Ambiguity)’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심화시

켰다. 동명이인을 구별하고 동일 저자의 다양

한 성명 표기를 하나의 실체로 통합하는 저자 

식별(Author Name Disambiguation, AND) 

기술은 단순한 데이터 정제 작업을 넘어, 연구 

성과의 정확한 평가와 기관별 성과 분석, 그리

고 학술 네트워크 분석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학술 정보 시스템에서 저자명 식별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러 저자를 구분하거나, 다양한 이

름 변형으로 발표하는 동일 저자를 통합하는 기

본적인 과제이다(Ferreira & Laender, 2023). 

저자명 중의성 문제는 학문적 성과의 왜곡된 귀

속과 서지 통계의 오류를 야기하며, 나아가 디

지털 정보 시스템 내에서의 검색 정확도와 전문

가 식별 성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

고 있다(Sanyal et al., 2021).

이러한 저자명 중의성 해소를 위해 국제적으

로는 ORCID, ISNI, VIAF 등 다양한 식별자 

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특히 ISNI는 ISO 27729 

표준에 기반한 다양한 분야의 인명 식별자로서, 

학술․출판․음악․방송 등 다양한 창작 영역

을 포괄하는 브리지 식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국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이 ISNI 등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ISNI

의 실질적 활용에 대한 국내 기관들의 인식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OpenAlex는 저자명, 발표 기록, 인용 패턴, 

그리고 이용 가능한 경우 ORCID를 활용하여 

저자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2023년 

7월에 더 정확한 머신러닝 모델을 갖춘 새로운 저

자 식별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모든 저자에게 새

로운 저자 ID를 할당하였다(OpenAlex, 2023). 

그러나 이러한 개선된 모델도 국가 및 지역과 

저자 집단에 따라 성능 편차가 나타나는 문제

가 보고되고 있다(Zhao & Chen, 2025). 학술 

데이터베이스 내 저자 식별에 있어 중국인 저

자는 이름의 높은 중복성으로 인한 부정확한 할

당 문제가 두드러지며(Treeratpituk & Giles, 

2012), 한국인 저자 또한 로마자 표기법의 변이

와 성․이름 순서의 혼용 등으로 인해 식별 효율

성이 저해되는 유사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김(Kim), 이(Lee), 박(Park) 등 특정 성

씨에 인구가 편중되어 있으며, 동일한 한글 성명

이라도 영문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다양한 변형

(예: 김/Gim/Kim)이 존재한다(Kim, 2018). 

이러한 언어적 특성(Feature)은 영문 데이

터 중심으로 설계된 글로벌 저자 식별 모델을 

국내 데이터에 적용할 때 예측 성능을 저해하

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재까지 OpenAlex와 

같은 글로벌 학술 그래프가 국내 학술 생태계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의 효용성을 갖는지, 그

리고 한국어 특화 특성을 통해 얼마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은 매

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최대 

학술 인용 색인 시스템인 OCEAN 데이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저자 식별 모델의 국내 적용

성을 평가하고, 한국적 맥락에 최적화된 식별 

파이프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

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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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1. 영문 기반의 OpenAlex 모델이 한

국인 저자명과 국내 학술 데이터 환경

(OCEAN)에서도 유효한 성능을 유지하

는가?

∙RQ2. 한국인 저자 식별 시 가장 변별력이 

높은 핵심 특성은 무엇이며,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최적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능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RQ3. 대규모 국내 학술 데이터 처리를 위

한 OpenAlex 기반의 저자 식별 파이프라

인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 수행을 위해 KISTI의 국내 학술지 인

용색인 분석 시스템(OCEAN) 데이터베이스에서 

2023∼2024년 발행된 국내 논문 54,049건을 추출

하였다. 또한, KISTI 인물 ID(KISTI_PSON_ID)

와 ORCID를 정답셋으로 구축하여 OpenAlex 

모델의 성능을 정밀하게 평가하였다. 나아가 한

국어 성명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성 재정의와 

단계별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를 수행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국내 학술 논문 전반에 적용 가

능한 저자 식별 파이프라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저자 이름 식별의 일반적 도전 과제

저자 이름 식별은 학술 출판 시스템의 기본 

문제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러 저자를 구분하

거나 다양한 이름 변형으로 발표하는 동일 저자

의 기록을 통합해야 한다(Ferreira & Laender, 

2023). 기존 식별 방법론은 규칙 기반 방식과 

머신러닝 기반 방식으로 분류되며(Zhai et al., 

2019), 최근 딥러닝 기반 접근법의 등장에도 불

구하고 특성 기반 지도 학습 방식이 널리 활용

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체계적 평가를 위

해 S2AND(Subramanian et al., 2021) 등의 

벤치마크가 제안된 바 있다.

2.2 특성 기반 저자 식별 방법

저자 식별에 사용되는 주요 특성으로는 공저

자 관계, 논문 제목, 출판 제목 등의 인용 내부 

특성과 이메일, 소속 기관 등의 인용 외부 특성

이 있다(강인수 외, 2008). 조직/기관 특성은 동

명 저자를 식별하는 데 있어 높은 인식도를 가지

며,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기관의 동명 저자는 

동일 인물로 판단할 수 있다(Zhai et al., 2019).

공저자 네트워크는 저자의 정체성을 드러내

는 직관적인 특성 중 하나이며(Seol et al., 

2016), 학술지 주제 분류 및 의미론적 범주 역시 

저자가 특정 학문 영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를 수행한다는 경향성을 반영하는 유용한 특성

으로 활용된다. Vishnyakova et al.(2016)의 분

석에 따르면, 저자의 전체 성명과 이메일, 소속 

기관명, 그리고 공저자 정보가 식별 모델의 성능

을 결정짓는 핵심 자질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개별 특성에 가중치를 자동 도입하

거나(Xu et al., 2018), 미분 가능한 특성 선택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화된 조합을 탐색하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Fang et al., 2023). 저자 

식별 문제는 논문의 개별 속성 정보와 논문 간

의 관계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효

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Ta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 활용한 OpenAlex 모델 역시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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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기반의 특성과 그래프 기반의 관계 특성을 

복합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의 이론적 궤를 같이한다.

2.3 한국어 이름 식별의 특수성

한국 인명 식별은 로마자 표기법의 비일관성

과 언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고유한 기술적 난

제를 수반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권 

저자는 중복성이 높아 저자 식별 모델의 변별력

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Treeratpituk & 

Giles, 2012; Zhao & Chen, 2025). 특히 서구

식 영문 참고문헌 표기 방식은 한국 인명의 고

유한 변이형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저자 식별의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동시에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Kim, 2018). 또한, 동아시아 인명은 성과 

이름의 표기 순서가 혼용되는 경우가 매우 빈

번하여(Treeratpituk & Giles, 2012), 성 기반 

식별 알고리즘 설계 시 이러한 가변성을 고려

해야 한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적 시도를 지속해 왔다. 

Seol et al.(2016)은 약 9만 건의 IT 분야를 대

상으로 공저자 네트워크 확장 기법과 SVM 알

고리즘을 결합하여 94.79%의 F1-score를 달성

함으로써 정교한 특성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서구와 비서구권 인명의 표기 

방식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적 특성을 고려

한 모델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Louppe 

et al.(2016)은 준지도 학습 시 민족적 배경을 

반영한 특성을 추가할 경우 비서구권 저자의 식

별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텍스트 매칭을 넘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중의성 해소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저자 식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는 알고리즘적 접근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식

별자 체계의 구축과 확산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ISNI 기반의 이종 플랫폼 간 데이

터 융합(이승민 외, 2019), 분야별 기관 협력을 

통한 식별자 보급(오상희 외, 2019), 기관 간 메

타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기술 요소 도출(박

진호 외, 2020)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 기술적 

방법론과 식별자 인프라의 상호 보완적 발전 필

요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한국어 특수성을 반영하여 

OpenAlex 모델의 특성을 재정의한 접근 방식

은, 기존 글로벌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식별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향후 표준 식별 

체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논리적 타당성

을 확보한다.

2.4 OpenAlex 및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의 

지역별 성능 차이

OpenAlex는 기존 Microsoft Academic Graph 

(MAG)를 계승하여 구축된 개방형 학술 지식 그

래프로(Priem et al., 2022), Crossref, PubMed, 

ORCID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합

하여 고도화된 저자 식별을 수행한다(OpenAlex, 

2023). 

최근 연구에 따르면 OpenAlex의 저자 식별 

성능은 지역 및 분야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인

다. Zhao와 Chen(2025)은 중국 학자 그룹을 

분석하여 Clarivate에서는 과소 병합과 과대 병

합이, OpenAlex에서는 식별자 중복 부여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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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가 주요 문제로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두 시스템이 각기 다른 데이터 오류 특성을 지

니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주로 중국 및 미국 학자 데이터에 편중되어 있

으며, 한국 학술 데이터의 특성과 로마자 표기 

변이 등을 고려한 OpenAlex 모델의 체계적인 

성능 평가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3. 방법론

3.1 OpenAlex 저자 식별 모델의 구조 및 특성

OpenAlex의 저자 식별 모델은 Gradient 

Boosting 알고리즘의 구현체인 XGBoost 기반 

지도 학습 모델이다. 본 모델은 두 저자 레코드 

쌍의 동일 실체 여부를 판별하는 이진 분류 작

업을 수행한다. 저자 간 유사성 측정을 위해 7

개의 핵심 특성을 입력으로 활용하며, 방대한 

서지 데이터 내 복합적 관계성을 정밀하게 학

습한다. 상세 정의와 산출 방식은 <표 1>에 정

리하였다.

실제 추론 과정에서 본 모델은 파이썬 객체인 

Disambiguator.pkl 파일을 호출하여 동작한다. 

입력된 7개의 특성을 바탕으로 predict_proba 

함수를 호출하여 두 저자 레코드가 동일인일 확

률값을 산출한다. 최종적으로 설정된 임계치를 

적용하여 판정을 내린다. 즉, 산출된 확률값이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두 저자를 동일로 

식별한다. 이러한 확률 기반 방식은 대규모 서

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연산 효율성을 보장하

며, 연구 및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임계치를 미

세 조정함으로써 정밀도와 재현율 사이의 최적

의 균형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실무적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OpenAlex의 모델 설계는 S2AND 

(Subramanian et al., 2021) 등 현대적 저자 식

별 시스템의 표준적 프레임워크를 충실히 따르

고 있으며, 검증된 핵심 특성들을 변수로 포함하

고 있어 모델의 구조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성명 정의 및 상세내용 값 범위 산출산식(Metric)

inst_per 소속기관 일치성 0 또는1 두 저자의 소속 기관 교집합 존재 여부(Binary)

concepts_shorter_per 연구주제 유사도 0.0 ~ 1.0
최상위분야(Level 0)를 제외한 연구개념

(Concept)의 Jaccard 유사도

coauthors_shorter_per
공저자 네트워크

유사도
0.0 ~ 1.0

성명 길이 6자이상의 공저자 리스트에 대한 

Jaccard 유사도

exact_match_len 성명 완전 일치 강도 0 이상의 정수
성명 완전 일치 여부(0 또는1) × 성명의 전체 

길이

exact_match_spaces 성명 구성 복잡도 0 이상의 정수
성명 완전 일치 여부(0 또는1) × 성명내 공백

(Space) 수

citation_per
인용 네트워크

유사도
0.0 ~ 1.0 두 저자가 참조한 문헌리스트의 Jaccard 유사도

citation_work_match 상호인용관계 0 또는1
두 논문 간의 직접적인 인용 또는 피인용관계 

존재 여부 

<표 1> OpenAlex 저자 식별 모델에 사용되는 7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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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 데이터 적용을 위한 특성 재정의

공저자 관계는 저자 식별에 있어 가장 강력

하고 직관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Fan et al. 

(2011)은 공저자 그래프 기반의 GHOST 프레

임워크를 통해, 동명이인 문제 해결에 있어 네

트워크 내 유효 경로 분석이 높은 정밀도와 재

현율을 달성함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

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OpenAlex의 범용 

식별 모델을 국내 학술 데이터 환경(OCEAN)

에 최적화하기 위해 한국어 성명의 언어적 특

수성을 반영한 특성 재정의를 수행하였다. 주

요 수정 사항 및 실험 단계별 특성 최적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명 일치 강도(exact_match_len) 특

성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원 모델은 로마자 표

기의 길이를 기준으로 매칭 강도를 산출한다. 

초기 실험(v1-1)에서는 직관적인 한글 성명의 

음절 수(3자)를 적용하였으나, v2-1 단계부터

는 원 모델의 설계 의도 유지 및 변별력 강화를 

위해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길이를 기준으

로 재전환하였다.

둘째, 성명 복잡도(exact_match_spaces) 특

성을 한국어 환경에 맞게 재구조화하였다. 원 

모델은 성명 내 공백 수를 통해 이름의 희소성

을 파악한다. 공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한글 

성명의 특성을 고려하여, v1-1에서는 음절별 

정보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상숫값(2)을 일괄 

적용하였다. 이후 v2-1에서는 이름의 음절 수

에 비례하여 정보량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바탕

으로 ‘음절 수 - 1'로 특성을 재정의함으로써 수

치의 동적 범위를 확보하였다.

셋째, 공저자 네트워크 유사도(coauthors_ 

shorter_per) 산출 방식을 개선하였다. v1-1에

서는 KISTI 인물 ID를 매칭의 기준으로 삼았

으나, 식별자 미부여 저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v1-2부터는 성명 텍스트 직접 

비교 방식을 병행 도입하여 네트워크 비교의 

범위를 극대화하였다.

3.3 정답셋 구축 및 ORCID의 역할

ORCID 식별자를 보유한 저자 집단은 식별 오

류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Zhou 

& Sun, 2024), 고도화된 저자 식별 모델의 정

답셋 구축 과정에서 ORCID의 결정적 중요성

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성능 평가를 위한 정답셋 구축 과

정에서는 KISTI 인물 ID를 주 평가지표로 설

정하였으며, 모델의 독립적 검증 및 객관성 확

보를 위해 ORCID를 보조 평가지표로 병행 활

용하였다. 이러한 다중 검증 체계는 Zhang et 

al.(2023)이 LAGOS-AND 데이터셋을 개발

하며 ORCID와 DOI의 결합을 통해 대규모의 

고신뢰도 정답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한 방법

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ORCID 기반의 정답셋은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표준 데이터를 포함하므로(Fernández- 

Marcial et al., 2023; Zhang et al., 2023),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 결과의 대외적 신뢰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한편, 국제 표준 인명 식별자인 ISNI는 학술뿐 

아니라 출판, 음악, 방송 등 광범위한 창작 영역

을 포괄하는 범용 식별자이나(이승민 외, 2019), 

국내 기관들의 ISNI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

물러 있고(오상희 외, 2019), ORCID가 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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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활동에 특화된 식별체계라는 점에서 본 연

구의 학술 데이터 검증 목적에 보다 직접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3.4 OCEAN 데이터베이스 매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단순한 텍스트 매칭의 한계를 극

복하고 저자 식별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의미론적 내용 유사성과 네트워크 구조를 복합

적으로 고려한다(Müller, 2018). OCEAN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OpenAlex 모델의 입력 특

성을 생성하기 위해 설계한 데이터 소스별 매

핑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 기관 일치성(inst_per) 산출을 위

해 저자 메타데이터 내의 ‘KISTI 기관 ID’를 식

별자로 활용한다. 기관 식별자가 고유번호 형

태로 존재하지 않는 레코드의 경우, 데이터 누

락을 방지하고 식별 범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속 기관 국문명’ 및 ‘영문명’ 텍스트를 상호 

보완적으로 참조하여 기관의 일치 여부를 판별

한다.

둘째, 연구 주제 유사도(concepts_shorter_per) 

측정을 위해 저널 메타데이터의 다중 분류 체

계를 활용한다. 이는 저자가 특정 학문 분야 내

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의미론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듀이 십

진분류법, KISTI 주제 코드, Web of Science 

및 Scopus의 주제 분류 데이터를 통합 비교함

으로써 저자의 학문적 도메인 일치성을 정밀하

게 측정한다.

셋째, 인용 네트워크 특성(citation_per, citation_ 

work_match) 생성은 OCEAN의 참고문헌 데

이터셋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개별 논문의 인

용 리스트를 대조하여 저자 간의 네트워크 및 

상호 인용 관계를 식별하며, 이는 소속 기관이

나 이메일 정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저자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강력한 지표로 활용된다.

3.5 테스트 데이터셋 구축 및 레이블링

본 연구의 성능 검증에 활용된 OCEAN 데이

터베이스의 인물 식별 체계는 강인수 외(2009)

가 KISTI에서 구축한 대용량 저자 식별 평가셋

(KISTI-AD-E-01-TestSet)의 방법론적 계보

를 잇고 있다. 해당 선행 연구는 웹 검색 및 수

작업 식별 과정을 거쳐 총 6,921명의 실세계 저

자 식별자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국내 학술 정

보 서비스 내 고신뢰 전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선구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방법론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본 연

구는 최신 학술 생태계에서의 모델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데이터의 시계열적 범위를 확장하

였다. 구체적으로 OCEAN 데이터베이스에 수

록된 2023∼2024년 사이의 최신 국내 발행 논

문을 표집 대상으로 삼았으며, 다음과 같은 체

계적 절차를 거쳐 실험용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1) 데이터 추출 및 필터링: 학술지 관리 번

호의 식별 체계를 기반으로 2023년과 2024년에 

해당하는 논문 레코드를 총 54,049건을 추출,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 54,036건을 분석 

데이터로 확보하였다.

2) 분석 대상 저자 한정: 식별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각 논문에서 제1저자를 추출하

였으며, 이를 통해 총 49,433건의 저자 레코드

를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KISTI 인물 I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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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4,603건(약 8.5%)의 저자 레코드는 실험

의 통제성을 위해 전처리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3) 동명이인 후보군 도출: 추출된 제1저자 

중 한글 성명이 동일한 저자들의 논문 쌍을 구

성하여, 저자 식별 모델의 주요 과제인 동명이

인 판별 후보군 96,003건을 생성하였다.

4) 중복 제거 및 최종 데이터셋 확정: 쌍의 

중복을 제거하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49,401건의 테스트 쌍을 확정하였다.

5) 정답셋 레이블링: 확정된 데이터 쌍에 대

해 KISTI 인물 ID를 기준으로 레이블링을 수행

하였다. 두 레코드의 ID가 일치할 경우 동일인, 

불일치할 경우 비동일인으로 정의하였다. 최종 

데이터셋은 동일인 10,910건, 비동일인 38,491

건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1:3.5 비율의 불균형 

특성을 나타냈다.

3.6 특성 추출 결과 및 데이터 가용성 분석

저자 식별 과정에서 소속 기관이나 이메일 

정보가 부재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인용 네트

워크 기반 정보가 핵심적인 보완 자료로 기

능한다(Levin et al., 2012). 이에 본 연구는 

citation_per 및 citation_work_match를 주요 

변수로 채택하여 식별 모델의 견고성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최종 선정된 49,401건의 데이터 

대상으로 7개 핵심 특성을 추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특성별로 유효값을 보유한 데이터의 비중

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학술 메타

데이터의 구축 수준과 정보의 완전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1) 성명 기반 특성의 완전성(100.0%): 성명 

매칭 강도(exact_match_len)와 복잡도(exact_ 

match_spaces)는 모든 데이터 쌍에서 100%

의 유효값을 확보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를 기

반으로 한국어 성명의 정보 밀도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영문 표기 체계를 활용한 특성 공학

을 적용하였다.

2) 주제 및 개념 유사성의 활용성(34.6%): 연

구 분야 유사도(concepts_shorter_per)는 17,085

건(34.6%)의 유효 건수를 기록하며 네트워크 

기반 특성 중 가장 높은 가용성을 보였다.

3) 서지 네트워크 특성의 희소성(2.8%~28.5%): 

반면, 소속 기관 일치성(inst_per) 28.5%, 공저

자 네트워크(coauthors_shorter_per) 11.2%, 

상호 인용 관계(citation_work_match) 2.8%

로, 직접적인 서지 연결을 활용한 특성들은 상

특성 비고 건수(0 이상)

exact_match_len 한글 이름 글자 수로 계산(대부분3) 49,401

exact_match_spaces 한글 한글자마다 의미있다고 판단하여 2로 일괄적용 49,401

inst_per KISTI 기관 ID 사용(없으면 기관명 한글/영문 사용) 14,061

coauthors_shorter_per 두 논문의 KISTI 인물ID 비교(1저자 제외) 5,540

citation_work_match 두 논문의 참고문헌(논문번호) 비교 1,381

citation_per 두 논문의 참고문헌(논문번호, DOI) 비교 6,296

concepts_shorter_per 저널의 DDC, KISTI 주제, WOS, SCOPUS 주제 비교 17,085

<표 2> 특성별 추출 결과 및 가용성 통계(N=4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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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은 희소성을 보였다. 이는 국내 학

술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및 연계율이 여전히 

개선 중인 단계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 학술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소속 

기관 및 공저자 정보의 낮은 가용성은 Sanyal 

et al.(2021)이 저자 식별의 핵심 난제로 지적한 

‘메타데이터의 희소성' 문제와 궤를 같이하며, 

고도화된 식별 모델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알고

리즘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표준 메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3.7 저자 식별자 부여 파이프라인의 설계 및 

운용

학술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전체 데이

터셋을 매번 재학습하는 방식은 자원 효율성 측면

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Chen et al., 2023).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OpenAlex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학술 논문의 특수성을 고

려한 저자 식별자 부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

다. 본 시스템은 신규 유입 데이터만을 선택적

으로 처리하는 증분적 처리 방식을 채택하여 시

스템의 효율성과 유지보수성을 극대화하였다.

증분적 처리 과정에서는 동일 저자의 기록이 

여러 클러스터로 쪼개지는 파편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Esperidião et al., 2014). 본 연구의 

파이프라인은 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오분류를 

방지하기 위해 0.9 이상의 고신뢰 임계치를 적

용하고, 기준 미달 시 신규 식별자를 발급하여 

클러스터의 순도(Purity)를 엄격하게 유지하

도록 설계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시스템은 Python 3 환경에서 

구축되었으며, OCEAN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서지 데이터(논문, 저자, 저널, 참고문헌) 4종

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이

러한 통합적 접근은 개별 데이터 소스의 한계

를 보완하고, 한국 저자 식별의 정밀도를 실무

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다. 파이

프라인의 핵심 처리 공정은 다음과 같은 7단계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1) 증분 처리 시점 결정: 마지막으로 처리된 

논문의 고유번호를 식별하여 신규 반입 데이터

의 시작 지점을 자동으로 설정한다.

2) 저자 메타데이터 추출: 대상 논문으로부

터 저자 목록 및 관련 서지 정보를 개별 레코드 

단위로 추출한다.

3) 성명 정규화: 한글 성명은 원형을 유지하

고, 영문 성명은 소문자 변환, 공백 제거를 적용

하며 영문 성명 부재 시 로마자 표기법 변환을 

통해 매칭 풀을 확장한다.

4) 후보군 검색: 통합 저자 전거 저장소로부

터 정규화된 성명이 일치하는 비교 대상 저자

군을 조회한다.

5) 특성 생성 및 확률 추론: 추출된 후보군

을 대상으로 7개 핵심 특성값을 산출하고, 학습

된 OpenAlex 모델을 통해 동일인 여부에 대한 

통계적 확률을 도출한다.

6) 식별자 할당 알고리즘: 예측 확률이 0.9

(고신뢰도 임계값) 이상인 후보 중 최댓값을 보

유한 저자의 기존 식별자를 상속한다. 적절한 

매칭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독립 

개체로 판단하여 신규 식별자를 발급한다.

7) 데이터 적재 및 이력 관리: 최종 판별된 

저자 식별 정보는 저자 전거 데이터셋에 적재하

며, 분석에 사용된 특성 데이터는 별도로 보관하

여 모델의 재학습 및 성능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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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별자 체계는 ‘OPALU'와 10자리의 일

련번호를 조합한 형태(예: OPALU0000000001)

로 정의하였으며, 배치 스케줄링 기반의 주기

적 실행을 통해 지속적인 저자 식별자 업데이

트가 가능한 구조를 확보하였다.

3.8 평가지표

모델의 판별 성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기 위

해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F1 점수를 평가지표

로 채택하였다. 각 지표는 혼동 행렬의 구성 요

소인 TP(True Positive), FP(False Positive), 

FN(False Negative), TN(True Negative)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4. 실험 및 결과

4.1 실험 환경 및 데이터셋

본 연구의 실험에 활용된 OCEAN 데이터베

이스는 논문, 저자, 참고문헌, 저널의 네 가지 논

리적 범주로 구성되며, 각 범주별 주요 필드 구

성은 <표 3>과 같다. 

수집된 데이터 범주들은 저자 식별을 위한 

특성 추출의 원천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실험 

대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로 설정하

였으며, 해당 기간 내에서 총 54,049건의 논문 

레코드를 추출하였다. 이후 제1저자 추출 및 동

명이인 후보군 생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9,401건의 저자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구

축하였다. 전체 데이터셋 중 동일인은 10,910

건, 비동일인은 38,491건으로 구성되었다.

4.2 Baseline 성능 평가 및 분석 (v1-1)

OpenAlex 공개 모델을 국내 데이터 환경에 

이식한 초기 실험(v1-1)의 결과는 <표 4> 및 

<표 5>와 같다. 해당 실험에서는 한글 성명의 

음절 수를 exact_match_len 특성으로 활용하

고, exact_match_spaces에는 상숫값 2를 일

괄 적용하였다. 또한, 공저자 네트워크 유사도

데이터 범주 주요 항목 및 식별자

논문(Article) 데이터 논문번호, 학술지코드, DOI

저자(Author) 데이터 저자순번, 기관ID, KISTI 인물ID, 국/영문성명

참고문헌(Reference) 데이터 참고문헌번호, 인용및피인용논문번호, DOI

저널(Journal) 데이터 학술지코드, DDC, KISTI 주제코드, WoS/Scopus 분류정보

<표 3> OCEAN 원천 데이터 구성 및 주요 항목

실제값 총빈도 TP/FP (>0.5) FN/TN (<0.5) TP/FP (>0.9) FN/TN(<0.9)

Y(동일인) 10,910
10,576

(96.9%)

334 

(3.0%)

9,702 

(88.9%)

1,208

(11.0%)

N(비동일인) 38,491
11,890

(30.8%)

26,601 

(69.1%)

7,607 

(19.7%)

30,884

(80.2%)

<표 4> v1-1 모델의 혼동 행렬 분석(KISTI 인물 I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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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임계값(Threshold)>0.5 임계값(Threshold)>0.9

정확도(Accuracy) 0.830 0.846

재현율(Recall) 0.969 0.889

정밀도(Precision) 0.758 0.818

F1 점수(F1 Score) 0.851 0.852

<표 5> v1-1 모델 성능 지표 요약

(coauthors_shorter_per) 산출을 위해 KISTI 

인물 ID를 비교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베이스라인 모델(v1-1)의 성능을 분석한 결

과, 결정 임계치 0.5 기준으로 0.969의 높은 재

현율을 기록하였으나, 정밀도는 0.758에 머물러 

비동일인 그룹 중 약 30.8%(11,890건)가 동일

인으로 오인되는 ‘혼합 인용(Mixed Citation)' 

문제(Cota et al., 2010)가 확인되었다.

임계치를 0.9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정밀도는 

0.818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재현율이 

0.889로 하락함에 따라 F1 점수는 0.852를 기

록하였다. 이는 임계치 0.5 기반의 F1 점수

(0.850)와 비교할 때 성능 향상이 미미한 수준

(0.002)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결

정 임계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정밀도 향상

에 따른 재현율 손실을 극복하기 어려우며, 글로

벌 모델이 한국 인명의 특수성을 정교하게 포착

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Seol et al.(2016)의 연구에서 지적된 

국내 학술 데이터의 고질적인 메타데이터 희소

성(Sparsity) 문제는 모델이 성명 이외의 변별

력 있는 단서를 찾는 데 걸림돌이 된다. 베이스

라인 모델이 한글 성명의 낮은 정보 밀도를 극

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속 기관이나 이메일 

등 보완적 특성마저 불충분하게 활용됨에 따라, 

임계치 조정만으로는 실무적 요구 수준에 부합

하는 정밀도 확보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는 한국어 성명의 언어적 특성을 역이용한 단계

적 특성 최적화와 로마자 표기 체계 도입의 필연

성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4.3 공저자 네트워크 특성 산출 방식 개선 및 

성능 분석 (v1-2)

v1-2 실험에서는 공저자 네트워크 유사도

(coauthors_shorter_per) 특성의 산출 방식을 

KISTI 인물 ID 기반에서 성명 텍스트 직접 대

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미식별 저자에 대한 비

교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결정 임계치 0.9 기준으로 F1 점수는 

평가지표 임계값(Threshold)>0.5 임계값(Threshold)>0.9

정확도(Accuracy) 0.830 0.847

재현율(Recall) 0.970 0.891

정밀도(Precision) 0.758 0.819

F1 점수(F1 Score) 0.851 0.854

<표 6> v1-2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공저자 네트워크 특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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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2에서 0.854로 소폭 향상되었으나, 한국 인

명의 중복성으로 인해 텍스트 기반 비교의 성

능 향상 폭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KISTI 인물 ID 기반 매칭이 

갖는 데이터 희소성 문제를 성명 텍스트 비교 

방식으로 보완함으로써, 네트워크 기반의 변

별력이 한국 데이터 환경에서 제한적이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체

적인 성능 향상 폭이 크지 않은 점은 한국 인

명의 중복성으로 인해 텍스트 기반 비교 역시 

동명이인 오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본 실험의 데이터셋

이 2023~2024년의 2개년 논문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저자 간 협력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충

분히 축적되지 못한 점도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공저자 네트워크 

특성은 본질적으로 저자 간 반복적 협력이 누

적될수록 변별력이 강화되는 특성이므로, 보다 

넓은 시계열 범위의 데이터에 적용할 경우 해

당 특성의 기여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4.4 성명 매칭 특성 최적화 및 성능 분석 

(v2-1)

v2-1 실험에서는 한국 인명의 높은 중복성

으로 인한 식별 오류를 최소화하고 한국어 환

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명 관련 두 가

지 핵심 특성을 재정의하였다. 우선, 성명 일치 

강도(exact_match_len)의 산출 기준을 기존의 

한글 음절 수에서 영문 로마자 표기 길이로 변경

하였다. 또한, 성명 내 공백 수(exact_match_ 

spaces) 특성 역시 고정된 상수 값(2) 대신 ‘한

글 음절 수 - 1'의 수식을 적용하여 성명의 정

보량을 동적으로 반영하도록 수정하였다.

<표 7>과 같이 v2-1 실험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성과는 재현율의 현저한 향상이다. 결정 임계

치 0.5 기준 재현율은 0.969(v1-1)에서 0.982로 

상승하였으며, 0.9 기준으로는 0.889에서 0.919

로 대폭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영문 로마자 표기가 한

글 성명 대비 다양한 문자열 길이를 지니므로 

모델에 더욱 풍부한 식별 정보를 제공하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밀도는 0.801로 v1-1 

(0.818) 대비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재현율 

향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상충 관계 

현상으로 판단된다.

4.5 복합 특성 최적화 및 최종 성능 분석 

(v2-2)

v2-2 실험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유효성이 입

증된 성명 매칭 특성 최적화(v2-1)와 공저자 네

트워크 산출 방식 개선(v1-2) 전략을 통합 적용

평가지표 임계값(Threshold)>0.5 임계값(Threshold)>0.9

정확도(Accuracy) 0.828 0.845

재현율(Recall) 0.982 0.919

정밀도(Precision) 0.751 0.801

F1 점수(F1 Score) 0.851 0.856

<표 7> v2-1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성명 매칭 특성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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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구체적으로 exact_match_len(영문 성

명 길이), exact_match_spaces(한글 음절 수 

기반 가중치), 그리고 coauthors_shorter_per

(성명 텍스트 직접 대조)의 세 가지 핵심 특성

을 동시 개정하여 모델의 식별력을 극대화하였

다. 해당 복합 특성 최적화에 따른 결정 임계치

별 성능 평가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v2-2 모델

은 모든 임계치 구간에서 실험군 중 가장 우수

한 F1 점수를 기록하며 최적 모델로서의 유효

성을 입증하였다. 결정 임계치 0.5 기준으로는 

0.983의 압도적인 재현율을 확보하였으며, 임

계치를 0.9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정밀도가 0.805

까지 상승하며 F1 점수 0.860을 달성하였다. 이

는 초기 베이스라인 모델(v1-1)의 F1 점수

(0.852) 대비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결과이며, 

Sanyal et al.(2021)이 정의한 쌍 단위 평가 체

계 내에서 정밀도와 재현율 사이의 최적의 균

형점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는 개별 특성의 정교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인명의 중의성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

명 특성 기반의 높은 재현율 위에 공저자 네트

워크 정보가 결합됨으로써 v2-1에서 발생했던 

정밀도 하락 문제를 성공적으로 상쇄하였다.

4.6 버전별 성능 비교 및 종합 고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 가지 모델 버전의 성

능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특히 글로벌 모델이 간과하기 쉬운 한국어 

데이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된 

단계별 최적화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

며, 모든 수치는 모델의 엄밀성 확보를 위해 고

신뢰 결정 임계치인 0.9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단계적 실험 결과, 한국 인명 특성 반영(v2-1)

으로 재현율이 0.889에서 0.919로 향상되었고, 

공저자 네트워크 개선(v1-2)이 정밀도 하락을 

보완하여, 최종 복합 모델(v2-2)이 F1 0.860으

로 가장 균형 잡힌 성능을 달성하였다. 

평가지표 임계값(Threshold)>0.5 임계값(Threshold)>0.9

정확도(Accuracy) 0.837 0.850

재현율(Recall) 0.983 0.922

정밀도(Precision) 0.761 0.805

F1 점수(F1 Score) 0.858 0.860

<표 8> v2-2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복합 특성 최적화)

버전 주요 변경 특성 및 전략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F1-score

v1-1 Baseline 0.846 0.889 0.818 0.852

v1-2 공저자 네트워크특성 고도화 0.847 0.891 0.819 0.854

v2-1 성명 매칭 특성 최적화 0.845 0.919 0.801 0.856

v2-2 복합최적화(v1-2, v2-1 통합적용) 0.850 0.922 0.805 0.860

<표 9> 저자 식별 모델 버전별 성능 비교 종합(임계값 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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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성의 기여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

면, 성명 매칭 특성(exact_match_len, exact_ 

match_spaces)의 재정의가 성능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v2-1에서 성명 

일치 강도의 산출 기준을 한글 음절 수에서 영문 

로마자 표기 길이로 전환하고, 성명 복잡도를 ‘한

글 음절 수 - 1'의 동적 수식으로 변경한 결과, 

재현율이 0.889에서 0.919로 3.0%p 향상되었다. 

이는 한글 성명의 낮은 정보 밀도를 영문 표기의 

다양한 문자열 길이로 보완함으로써 모델의 변

별력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공저

자 네트워크 유사도(coauthors_shorter_per)의 

산출 방식 개선(v1-2)은 F1 기준 0.002의 소폭 

향상(0.852 → 0.854)에 그쳤으나, v2-2에서 

성명 특성과 결합되었을 때 정밀도가 0.801에

서 0.805로 회복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였

다. 인용 네트워크 특성(citation_per, citation_ 

work_match)은 데이터 가용성이 각각 12.7%, 

2.8%로 낮아 직접적인 성능 기여도 측정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소속 기관(inst_per) 특성과 

함께 모델의 기본 판별 구조를 지탱하는 기저 

특성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 

9>의 버전별 성능 변화 추이와 일관되며, 한국

어 데이터 환경에서는 성명 관련 특성의 최적

화가 가장 효과적인 성능 개선 전략임을 정량

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는 글로벌 식별 모델을 

특정 국가의 학술 생태계에 이식할 때, 해당 언

어 및 데이터 구조의 맥락을 반영한 특성 공학

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4.7 오탐지(False Positive) 분석 및 정답셋 

정밀화

최적 모델(v2-2)에서 발생한 오탐지 8,595

건을 대상으로, 모델의 오판 원인을 규명하고 

정답셋의 완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수작업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정량적 평가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실제 데이터의 노이즈와 모델

의 판별 논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분석 결

과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답셋 보정 과정의 방법론적 엄밀성

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을 통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단순 텍스트 매칭을 넘어선 다

각적인 교차 검증 프로토콜을 적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1) 소속 기관명의 하부 기관(학부/학과 

단위) 일치 여부, 2) 세부 연구 주제(Concept)

의 의미론적 부합성, 3) 논문 발행 연도의 연속

성, 4) 기업․연구소의 하위 부서 등 4단계의 

검증 기준(<표 10> 참조)을 수립하여 판별의 

객관성을 담보하였다.

구분 검증 세부 기준 건수 비율

X 실제오탐지: 소속대학명만 일치. 하부기관이 상이함 2,950 34.3%

1 잠재적동일인: 소속기관명(하부기관단위)-연구주제(Concept) 일치 665 7.7%

2 잠재적동일인: 소속기관명(하부기관단위)-논문발행연도일치 1,935 22.5%

3 잠재적동일인: 소속기관명(학부/학과단위) 완전일치 219 2.5%

4 잠재적동일인: 동일기업․연구소 소속 수기 확인 2,826 32.9%

합계 8,595 100%

<표 10> v2-2 오탐지 사례에 대한 수작업 검증 결과



 OpenAlex 글로벌 저자 식별 모델의 한국 학술 데이터 적용성 평가 및 특성 최적화 연구  401

모델은 동일인으로 예측하였으나 KISTI 인물 

ID 기준으로는 비동일인으로 분류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전체 

오탐지 사례 중 34.3% (2,950건)는 실제 비동일

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65.7% (5,645건)

는 서지 정보상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사례였다.

이는 기존 KISTI 인물 ID 기반 정답셋에 미

반영된 동일인 레코드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모

델이 ‘데이터 정화(Data Cleaning)'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특히, 보정 대상으로 

편입된 5,645건의 잠재적 동일인 사례는 모두 

위에서 수립한 4단계 검증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판단 근거가 명확

하지 않은 사례는 원래의 ‘비동일인' 레이블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보수적 접근은 정답셋 보

정이 모델 성능을 과대 추정하는 방향으로 편

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보정 결과의 타당성은 독립적인 ORCID 

기반 교차 검증(4.8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된다. ORCID 정답셋에서 F1 점수 0.892를 기

록한 것은, KISTI 인물 ID 기반 보정 전 성능

(F1 0.860)보다 높고 보정 후 성능(F1 0.931)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보정된 정답셋이 모델

의 실질적 식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지 메타데이터의 높은 

정합성을 근거로 식별된 잠재적 동일인 사례를 

정답셋에 반영하여, 보정된 정답셋은 동일인 

16,555건, 비동일인 32,846건으로 재구성되었

으며, 이에 따른 최종 평가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이러한 보정 과정을 거친 최종 성능 수치는 

모델이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

질적인 식별 정확도를 대변하며, 향후 고도화

된 전거 데이터 구축을 위한 피드백 루프로 활

용될 수 있다.

<표 11>의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

다. 첫째, 모든 버전에서 정답셋 보정 후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기존 KISTI 인물 ID 기반 

정답셋에 내재된 레이블 오류가 전반적으로 모

델 성능을 과소 평가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둘째, 보정 후에도 v2-2가 가장 높은 F1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특성 최적화의 효과가 

정답셋 보정과 독립적으로 유효함을 입증한다. 

즉, 성능 향상은 정답셋 보정만의 산물이 아니

라, 한국어 특성에 맞춘 특성 재정의가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강인수 외(2009)가 제안한 평가 프레임워크

를 바탕으로, 정답셋의 품질을 F1 점수 0.931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대규모 학술 정보 

인프라에서 데이터 정화 도구로서의 모델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결정 임계치 0.9 기준 F1 점

수는 0.931을 기록하며 보정 전(0.860) 대비 

0.071의 비약적인 향상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

버전 주요 변경 특성 및 전략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F1-score

v1-1 Baseline 0.924 0.915 0.933 0.924

v1-2 공저자 네트워크특성 고도화 0.926 0.916 0.934 0.925

v2-1 성명 매칭 특성 최적화 0.923 0.944 0.906 0.925

v2-2 복합최적화(v1-2, v2-1 통합적용) 0.930 0.949 0.914 0.931

<표 11> 정답셋 보정 후 모델 최종 성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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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최적화한 OpenAlex 모델이 기존 인물 

식별 체계가 포착하지 못한 저자 간의 동일성

을 정교하게 식별해낼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결

과이다. 특히, 정답셋 보정 후의 성능 지표는 모

델이 실제 데이터의 노이즈를 극복하고 고도로 

일관된 판별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본 모델은 한국 학술 데이터의 특수

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서지 데이터로부터 잠재적인 동일 저자 

레코드를 자동 발견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개

선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실무적인 저자 전거 

구축 및 관리 공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

고 식별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조적 도

구로서 매우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님을 시사한다.

4.8 ORCID 기반 교차 검증 및 모델 신뢰성 

분석

KISTI 인물 ID 기반 정답셋의 국한성을 탈

피하고 모델의 독립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ORCID를 정답셋으로 활용하여 OpenAlex 모

델의 성능을 재평가하였다. ORCID 기반 데이

터셋은 동일인 15,497건, 비동일인 13,950건으

로 구축되었으며, 실험에는 가장 우수한 성능

을 보였던 v2-2의 특성 설정을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ORCID 기반 검

증 결과 OpenAlex 모델은 결정 임계치 0.9 기

준 정확도 0.891, 재현율 0.894, 정밀도 0.889, F1 

점수 0.892를 달성하였다. 이는 보정 전 KISTI 

인물 ID 기반 평가 결과(F1 점수 0.860)를 상

회하는 수치로,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외

부 표준 데이터셋에서도 본 모델이 높은 안정

성과 식별력을 유지함을 입증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현율(0.894)과 정밀도

(0.889)의 균형 잡힌 분포이다. 이는 모델이 특

정 클래스에 편향되지 않고 동일인 식별과 비

동일인 판별 모두에서 고른 판별 능력을 갖추

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최적화된 OpenAlex 모델은 국내외 다양한 식

별 체계와 결합하여 고신뢰도의 저자 전거 데

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실무적 타당성을 확보

하였다고 판단된다.

4.9 국내 학술 논문 대상 식별자 부여 결과 및 

시스템 성능 분석

설계된 저자 식별 파이프라인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OCEAN 국내 논문 

53,856건을 대상으로 식별자 부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본 실험은 구축된 모델이 실제 운영 환경의 

비정형 메타데이터를 얼마나 유연하게 처리하는

지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최종 식별 결과 

및 시스템 자원 활용 현황은 <표 13>과 같다.

평가지표 임계값(Threshold)>0.5 임계값(Threshold)>0.9

정확도(Accuracy) 0.870 0.891

재현율(Recall) 0.974 0.894

정밀도(Precision) 0.806 0.889

F1 점수(F1 Score) 0.882 0.892

<표 12> ORCID 정답셋 기준 OpenAlex 모델(v2-2) 성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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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테스트 환경 노트북(I7-1260, 16 CPUs, 32GB RAM)

대상 데이터 논문 53,856건, 저자 183,105건, 저널 2,416건, 참고문헌 860,405건

처리 시간 약 30시간

대상 저자수 183,105명

부여된 고유 식별자수 109,205개(OPENALEX_PSON_ID)

<표 13> 국내 논문 데이터 대상 식별자 부여 실험 결과 및 시스템 사양

실험 결과, 총 183,105건의 저자 레코드가 

109,205개의 고유 식별자로 그룹화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단일 고유 식별자당 평균 약 

1.68개의 저자 레코드가 매핑된 결과로, 분산된 

서지 데이터가 개체 식별 과정을 통해 체계적

인 전거 데이터로 통합되었음을 시사한다. 

시스템 자원 활용 측면에서, 약 18만 건의 저

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총 30시간이 소요되었

으며 평균 CPU 점유율은 50~60% 수준을 유

지하였다. 메모리 가용성 역시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여 중급 사양의 컴퓨팅 환경에서도 대규

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다만, 국내 논문 전체 데이터(약 200만 건)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예상 소요 시간은 약 50일

로 산출되어, 향후 블로킹 기법 도입 및 알고리

즘 최적화를 통한 처리 속도 향상이 요구된다.

5. 논 의

5.1 연구 질문에 대한 답변 및 고찰

∙RQ 1. OpenAlex 모델의 한국 학술 데이터 

적용 유효성

본 연구를 통해 OpenAlex 저자 식별 모델이 

한국어 저자명과 국내 학술 데이터 환경에서도 

우수한 판별 성능을 발휘함을 입증하였다. 초

기 베이스라인 모델(v1-1)은 별도의 튜닝 없

이도 결정 임계치 0.9 기준 F1 점수 0.852를 기

록하였으며, 한국어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최

적화를 거친 최종 모델(v2-2)은 F1 점수 0.860

을 달성하였다. 나아가 정답셋 보정 후 v2-2 모

델은 F1 점수 0.931을 기록하여, 특성 최적화와 

정답셋 정밀화의 결합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는 Zhao와 Chen(2025)이 보고한 중국 학자 데

이터 대비 건고한 수치이자, Seol et al.(2016)

이 국내 IT 분야에서 SVM으로 달성한 94.79%

의 F1 지표에 근접한 결과이다. 이는 적절한 특

성 공학이 뒷받침될 경우, OpenAlex와 같은 글

로벌 범용 모델이 특정 국가의 언어적 장벽을 

넘어 도메인 특화 모델에 대등한 식별력을 발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Q 2. 저자 식별 특성의 기여도 및 영향력 

분석

한국 학술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 재

정의가 모델 성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

행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명 일치 강도(exact_ 

match_len)와 복잡도(exact_match_spaces)

를 로마자 표기 체계로 전환한 전략이 재현율

의 비약적 향상(0.889 → 0.919)을 견인하였다. 

이는 고정된 음절 수로 인해 정보 밀도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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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성명과 달리, 다양한 문자열 길이를 지닌 

영문 표기가 모델에 더욱 풍부한 식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Cota et al.(2010)이 지적한 바

와 같이 아시아계 저자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혼합 인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

이 될 수 있다. 로마자 표기 변이를 단순한 데이터 

오류가 아닌 정보 가용성을 높이는 매개체로 활

용한 본 연구의 방향성이 유효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공저자 네트워크(coauthors_shorter_per) 

개선이 정밀도 향상에 기여한 점은, 공저자 정

보가 저자 식별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특징이라고 정의한 Seol et al.(2016)의 견해와 

일치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공저자 네트워크

의 확장은 부족한 서지 정보를 극복하고 식별 

성능을 개선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소속 

기관(inst_per) 특성은 데이터 가용성(28.5%)

의 한계로 인해 향후 데이터 정제 노력을 통한 

보완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결론적으로 본 연

구는 선행 연구에서 강조한 기초 서지 속성(저

자명, 공저자, 제목 등)의 체계적 결합이 별도

의 학습 데이터 없이도 높은 식별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RQ 3. 증분형 저자 식별 파이프라인의 실

효성

본 연구에서 제안한 증분적 처리 방식은 

183,105건의 저자 레코드를 109,205개의 고유 

식별자로 성공적으로 통합하며 시스템의 실무

적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특히 0.9 이상의 고신

뢰 임계치를 적용하여 클러스터의 순도를 엄격

하게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국내 학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증분적 접근은 자원 소모가 큰 전체 데

이터 재학습의 대안으로서, 신규 논문이 수시

로 유입되는 실제 학술 데이터 서비스 환경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아키텍처임을 시사

한다. 이는 향후 국가적 차원의 저자 전거 데이

터 자동화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데이터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학술적 시사점

학술 데이터의 방대함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자동화된 알고리즘만으로 완벽한 정답셋을 

구축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대

규모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Aminer를 구축한 

Zhang et al.(2018)은 전역적 및 지역적 임베

딩을 결합한 학습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

간의 피드백을 식별 과정에 실시간으로 통합하

는 ‘인간 참여형(Human in the loop)' 접근 방

식이 식별 정확도 향상의 핵심임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방법론적 흐름에 궤

를 같이하여, OpenAlex 모델의 예측 결과에 

대한 정밀한 수작업 검증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답셋을 보정함으로써 식별 성능을 최적

화(F1 점수 0.860 → 0.931)하였으며, 이는 자

동화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정임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

스템 고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한계점과 학

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답셋의 완전성 및 신뢰도 확보 문제

이다. 수작업 검증 과정에서 KISTI 인물 ID 기

반 정답셋 중 5,645건의 보완 사례가 발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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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규모 서지 데이터 환경에서 무결한 정답

셋 구축의 본질적 어려움과 국내 학술 정보 통

합 전거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시사한다. 따라

서 국내 학술 생태계에서도 연구자 식별자 등

록을 독려하고 확충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

다(Zhang et al., 2023).

둘째, 시스템의 확장성 및 연산 효율성 문제

이다. 현재 파이프라인은 5만 건 처리 시 약 30

시간, 200만 건 규모 처리 시 약 50일이 소요되

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전거 테이블 확

장에 따른 비교 후보군의 기하급수적 증가가 병

목 현상을 유발하므로, Kim et al.(2020)이 제

안한 CNF 블로킹 기법 등을 파이프라인에 통

합하여 연산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천 데이터의 희소성 및 메타데이터의 불

완전성이다. 소속 기관(28.5%), 공저자(11.2%), 

상호 인용(2.8%) 정보의 낮은 가용성은 모델

의 잠재적 식별 능력을 제한하는 ‘정보 병목' 현

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고도화된 알고리즘 도

입과 함께, 기관 식별자 부여와 참고문헌 서지 

데이터 정교화 등 서지 정보 인프라의 양적․

질적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글로벌 저자 식별 모델인 OpenAlex

를 국내 학술 데이터 환경에 체계적으로 이식

하고, 한국어 및 국내 서지 구조의 특수성을 반

영한 특성 공학(Feature Engineering)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OCEAN 데이터베이스의 

2023∼2024년 발행 국내 논문 54,049건을 기반

으로 구축된 49,401건의 테스트 데이터 쌍을 통

해 단계적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핵

심적 학술 성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OpenAlex 모델의 국내 학술 데이터 적

용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베이스라인 모델(v1-1)

은 별도의 튜닝 없이도 결정 임계치 0.9 기준 F1 

점수 0.852를 기록하여, 국내 학술 생태계에서

도 실무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기초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글로벌 범

용 모델이 고유의 전처리 과정만으로도 한국어 

서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둘째, 한국 인명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특

성 최적화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성명 매칭 

강도 및 복잡도 산출 방식을 로마자 표기 체계

로 재정의하고 공저자 네트워크 비교 로직을 

고도화함으로써, F1 점수를 0.860으로 향상시

켰다. 특히 한글 음절에 비해 정보 밀도가 높은 

영문 성명의 정보량을 활용한 전략은 재현율의 

비약적인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이는 아시아계 인명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명 표기 변이를 정보원으로 

역이용한 본 연구의 접근법이 타당했음을 시사

한다.

셋째, 오탐지 분석을 통한 정답셋 품질 개선 

및 모델의 잠재력을 식별하였다. 수작업 검증 결

과 기존 KISTI 인물 ID 기반 정답셋에서 5,645

건의 미반영 사례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보정

한 정답셋으로 재평가한 결과 F1 점수 0.931이

라는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다. 이는 제안 모

델이 단순한 판별기를 넘어, 기존 식별 체계의 

누락과 오류를 능동적으로 탐지하여 데이터 무

결성을 제고하는 ‘데이터 정화(Data Cleaning)'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님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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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독립적 교차 검증을 통한 모델의 범용

적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국제 표준 식별자인 

ORCID를 독립적 정답셋으로 활용한 실험에서 

F1 점수 0.892를 기록함으로써, 다양한 식별 기

준 하에서도 모델의 판별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하였다. 이는 특정 기관의 데이

터 편향성에서 벗어나 국제적 기준에서도 본 

연구의 방법론이 유효하게 작동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증분형 

파이프라인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시

스템은 약 18만 명의 저자 레코드를 10만여 개

의 고유 식별자로 성공적으로 통합하며 대규모 

서지 데이터에 대한 확장성을 증명하였다. 특

히 신규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증분적 방식은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키텍처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도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스템 확장성 극대화

를 위해 수백만 건 이상의 대규모 연산 시 발생

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자 CNF 블로킹 기

법을 파이프라인에 통합할 예정이다. 이를 통

해 불필요한 비교 쌍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연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

한, 소속 기관 및 참고문헌 데이터의 낮은 가용

성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 식별자 자동 보정 알

고리즘과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메타데이터 확

충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내 학술 커뮤니티의 ORCID 

확대와 표준 메타데이터의 정교화는 본 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저자 

식별 인프라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특히 Fernández-Marcial et al.(2023)

이 강조한 바와 같이, 고유 식별자의 확산은 외

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데이터 

통합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가 되므로 

국내 학술 생태계 내 ORCID 도입을 가속화해

야 한다.

나아가 개별 연구자 식별을 넘어선 데이터 융

합 관점의 접근도 요구된다. ISNI 기반의 저자 

식별 체계 운용이 이종 데이터 간의 융합 효율성

을 높이는 핵심 기제이며, 식별 데이터의 확산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기관 간의 긴밀한 컨소시엄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 기관의 메타데이터 및 링크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술적 요소들은, 본 연구의 식별 파이프라

인이 향후 타 시스템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고품질의 전거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구체

적인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과 파이

프라인이 이러한 고신뢰 정답셋의 지속적인 확

충 및 주기적 업데이트 체계와 유기적으로 결

합된다면, 한국 학술 데이터의 국제적 가시성

과 정보 연계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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